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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영임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The effec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psychological well-be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an area

Young-im Kim
Division of Dental Hygiene, Jeonju Visio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
감과 감성지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감
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596, p<.001)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
은 적합된 회귀모형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6.575, p<.05), 설명력은 53.6%였다. 독립변수 중 긍정적 대인
관계(β=.56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환경에 대한 통제
력과 임상경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과 연관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2019 to November 30,
2019 with 180 dental hygienists living in Jeollabuk-do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Scheff?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8.0. Psychological well-being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r=.596, p<.001).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a 
suitable regression model (F=116.575, p<.05),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53.6%.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as, the higher the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factor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were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to others, personal growth, environmental mastery and clinical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i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strategy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strengthen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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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사회

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국민 경제 수준 향상
으로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
으며, 병원은 의료소비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
해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1]. 치과위생사는 의료소
비자를 만날 때 자신의 본래의 감정을 감춘 채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환한 표정으로 대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감정표현을 억압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임상능력의 
향상 및 꾸준한 자기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
으며[3], 급격한 의료수요의 상승으로 인한 병원간의 경
쟁 심화, 과다한 업무량, 의료분쟁 증가 등은 의료 종사자
들에게 긴장감과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4]. 특
히 임상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통합되어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개인적 성장,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아 수용, 자
율성,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등의 심리적 측면들
의 통합으로[5] 임상치과위생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임상 
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얽혀있어, 갈등
을 해결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최선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성 있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며,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하고,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삶의 목적이
나 의미를 견지하고서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키워나간
다[6]. 따라서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
키기 위한 요인으로 최근 긍정적 효과를 입증 받고 있는 
감성지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
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
의 감성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조절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7]. 치과위생사는 좌절 상황
에서도 개인을 동기화 시키고 자신을 지켜 낼 수 있게 하
여야 하며 기분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면서 타인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고 희망
을 버리지 않는 능력[2]인 감성지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자원에 속하는 것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충

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
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
해야 함으로 높은 감성지능이 요구된다[7]. 결과적으로 
임상치과위생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갖는 만족은 치과
위생사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에게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다[8]. 그러
나 치위생 분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이기 위한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부족
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
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구

의 목적과 취지, 대상자의 윤리보호 및 익명성의 보장 등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한 전라북도 치과 병·의원
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5% 검정력 수준에
서 회귀분석(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에 필요한 표본 
수는 210명이 요구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대상
자를 모집하였고, 최종 연구에는 총 180명(회수율 
85.7%)을 연구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 14문항, 심리

적 안녕감 46문항, 직무관련 특성 5문항으로 총 65문항
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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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5]가 개발하고 Kim 등[6]이 이

용한 도구를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6]
의 연구는 Cronbach's alpha=0.85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25이었다. 

2.2.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9]가 개발한 WLEL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치과위생
사를 대상으로 한 Kim[7]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자신
의 감정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활용 4
문항, 감정조절 2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도구를 구
성하였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Kim[7]의 연구는 Cronbach's alpha=0.859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4
이었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3.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3.04점이었으며, 하

위영역으로 자아수용이 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개인의 성장 3.15점, 자율성 3.10점, 환경에 대한 
통제력 3.07점, 긍정적 대인관계 2.99점, 삶의 목적 2.75
점 순이었다. 감성지능의 평균은 3.44점이었으며, 하위영
역은 자신의 감정이해 3.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성
조절 3.49점, 타인의 감성이해 3.40점, 감성활용 3.36점 

순이었다(Table 1).

Table 1.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Intelligence

Division M SD

Psychological
Well-being 

Self acceptance 3.18  0.38
Positive relations to others 2.99 0.49

Personal growth 3.15 0.31
Autonomy 3.10 0.34

Purpose in life 2.75 0.52
Environmental mastery 3.07 0.45

All 3.04 0.24

Division M 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 appraisal 3.52 0.57
Others’ emotion appraisal 3.40 0.57

Use of emotion 3.36 0.53
Regulation of emotion 3.49 0.73

All 3.44 0.47

3.2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
능의 차이

대상자의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
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심리적 안녕
감은 현재 직장에 이직의도(p<.001)가 없거나 직급
(p<.05)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은 피
로감(p<.05)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F(P)

Clinical 
career

-4 yrs 71 3.04±0.26
1.435
(0.234)

5-9 yrs 52 3.01±0.20
10-19 yrs 47 3.10±0.23
20 yrs ≤ 10 2.99±0.21

Current 
career

≤ 2 36 3.00±0.25
0.637
(0.592)

2-4 yrs 34 3.07±0.19
5-9 yrs 45 3.04±0.26

10 yrs ≤ 35 3.04±0.25
Turnover 
intention

Yes 94 2.99±0.21 1.805
(0.001**)No 86 3.10±0.24

Rank  
General dental hygienist 107 2.82±0.99a

3.548
(0.031*)Team leader 56 3.04±0.21b

Head 17 3.05±0.24b

Job
fatigue

I do not feel job fatigue 2 3.15±0.28
0.992
(0.373)

I feel job fatigue 
sometimes 82 3.06±0.21

I often feel job fatigue 96 3.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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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Emotional Intelligence
M±SD t/F(P)

Clinical 
career

-4 yrs 71 3.46±0.40
0.902
(0.441)

5-9 yrs 52 3.40±0.42
10-19 yrs 47 3.48±0.56
20 yrs ≤ 10 3.24±0.56

Current 
career

≤ 2 36 3.43±0.55
0.052
(0.981)

2-4 yrs 34 3.54±0.52
5-9 yrs 45 3.43±0.39

10 yrs ≤ 35 3.42±0.38
Turnover 
intention

Yes 94 3.44±0.44 0.221
(0.826)No 86 3.43±0.49

Rank  

General dental 
hygienist 107 3.27±0.66

1.348
(0.263)Team leader 56 3.40±0.47

Head 17 3.51±0.44

Job
fatigue

I do not feel job fatigue 2 3.75±0.35a

`3.328
(0.042*)`

I feel job fatigue 
sometimes 82 3.52±0.49a

I often feel job fatigue 96 3.36±0.44a

* : p<.05,  ** : p<.001, a,b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3.3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r=.596, p<.001)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
지능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신의 감정이해(r=.538, p<.001), 타인의 감정이해
(r=.411, p<.001), 감성활용(r=.477, p<.05), 감성조절
(r=.94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ntal 
hygienis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Intelligence 
x1 x2 x3 x4 x5

x1   1
x2  .596**      1
x3  .538** .687**   1
x4  .411** .608** .441**   1
x5  .477* .591** .536* .486**    1
x6  .643** .556** .455** .295** .430**

* : p<.05,  ** : p<.001,  
x1: Psychological well-being, x2: Emotional Intelligence x3: Self
  emotion appraisal x4: Others’ emotion appraisal x5: Use of 
emotion x6:Regulation of emotion

3.4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성장,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직무관련 특성 등을 가변수 처리하고 감성지능을 종속변
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된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6.575,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3.6%였다. 독립변수 중 심
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β=.569)가 가
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
감,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임상경
력이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Emotional intelligence 
Classification B SE β t p

Psychological well-being 0.602 0.044 0.364 2.684 0.000
Self acceptance 0.583 0.023 0.479 1.965 0.044

Positive relations to others 0.490 0.027 0.569 4.124 0.015
Personal growth 0.326 0.028 0.456 6.425 0.025

Environmental mastery 0.223 0.159 0.279 2.186 0.026
Clinical career 0.442 0.051 0.216 1.242 0.015
  = 0.548   Adjusted R2=0.536, F=116.575(p<.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논의

치과 병·의원 조직을 구성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치과
위생사들이며 이들은 환자진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10]. 이러한 임상치과위생사는 경험
하는 환자진료에 있어 책임과 치위생업무성과를 넘어 과
중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치위생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
략을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3.04점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11]의 연구는 3.31점, Kang
과 Bae[12]의 연구는 3.30점이며, 초등교사[13]는 3.61
점으로 타 직종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업무 범위 내에 
조직과 기관의 원칙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판단하
고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다소 낮게 나타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업무 종사자 간의 격려와 칭찬과 같은 행동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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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업무범위와 역할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의 평균은 3.44점이었으며,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한 Kim[7]의 연구는 3.47점이었으며,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Jeon과 Yom[14]의 연구는 3.45점, Baik
과 Yom[15]의 연구는 3.46점으로 유사한 정도로 나타
났다. 감성지능이 높은 대상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표현하며 능동적인 전략을 세워 진정한 감정을 
자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16]. 즉, 치과위생사는 자신
을 이해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영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과 Bae[12]의 연구는 
감성지능과 심리적 안녕감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전반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기능
이 높으며[17], 감성지능은 업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간의 충돌이나 관련된 스트
레스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18]. 즉,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을 보수교
육으로 제공한다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
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인 개인의 성장, 자아수
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임상경력이 치과위생사의 감성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의
료진과 다른 진료팀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므
로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관
계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Schutte와 Malouff[19]의 
연구결과에서도 감성지능이 마음챙김과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한 긍정적 감정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으며, 감성지
능은 환자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직인 치과위생사
에게 매우 필요하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인 행동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
타내야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높은 감성지능이 요구된다[20]. 하지만 경직된 조
직문화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최고의 치과의료서비

스를 강조하는 치과위생사는 감성조절능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감성지
능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으며 서로 신뢰하고 지지
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과도한 긴
장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무 외 시간에 
취미활동을 하거나 감정표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개
인적으로 감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 심
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관성
을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1. 심리적 안녕감은 현재 직장에 이직의도(p<.001)가 
없거나 직급(p<.05)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감성지능은 피로감(p<.05)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596, p<.001)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
지능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관련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 개인의 성장, 대인관계, 자아수용, 환경에 대
한 통제력과 임상경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
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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